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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세인 아들 사망에 국제유가 급락!
Brent유 선물가격 1.20달러 하락 …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 기대 작용

국제유가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두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% 급락했다.

7월22일 뉴욕상업거래소(NYMEX)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(WTI)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.59달러

(5%) 하락한 30.19달러에 마감돼 6월23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.

8월물 계약이 22일 종료된 가운데 장마감 시점부터 최근 월물이 되는 9월 인도분 원유 가격도 배럴당 1.34

달러(4.4%) 떨어진 29.49달러에 마감됐다.

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(IPE)에서 9월물 북해산 Brent유도 전날보다 1.20달러(4.2%) 하락한 배럴당 27.49달러

에 거래를 마쳤다.

한편, 사담 후세인의 두 아들인 우다이와 쿠사이가 이라크 북부 모술에 대한 미군의 대규모 공습에서 사망

했다고 미국 당국이 공식 확인했다.

후세인 아들들의 사망으로 그동안 유전시설을 파괴하며 이라크의 국제 석유시장 복귀를 방해했던 세력의 결

집력이 급속히 와해될 것으로 전망된다.

뉴욕 소재 에너지 머천트의 에드 실리에르 부사장은 두 아들의 사망과 미국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의 종결은 

이라크 석유산업의 회복을 가로막던 큰 장애물이 제거됐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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